
생명의     말씀

염리동성당은 1994년 2월 아현동성당과 공덕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1992년 공덕동성당의 이전을 위해 마련

해 둔 대지에 염리동성당의 설립이 결정되어 1993년 본당 설립 미사를 봉헌했습니다. 1994년 10월 착공 미사를 봉헌하였고, 

1995년 본격적인 성전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해오던 가운데 보강 공사와 재정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. 마침내 2000

년 11월 성전이 완공되어 다음 해 6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. 2007년에는 공덕동 관할 구역 아파트가 염리동 관할구역

으로 이관되었고, 현재는 성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곧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. 김명중 시몬 신부 | 홍보국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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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

말을 제대로 하게 된 귀먹은 반벙어리를 우리에게 대면시

켜 줍니다. 한순간에 귀가 열린 반벙어리는 무엇을 들었을

까? 경탄의 소리였을 것입니다. 풀린 혀로 터트린 일성은 

무엇이었을까? 분명 감사와 찬미의 소리였을 것입니다. 이 

경탄과 감사와 찬미는 갓 태어난 아기의 고고한 울음소리

가 아니었을까!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반벙어리에게 있어

서 말입니다.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사랑과 우정을, 나의 

인격을 건넨다는 뜻입니다. 듣는다는 것은 이웃의 인격이 

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. 예수님께

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따로 불러내십니다. 당신 손가

락을 그의 귓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, 

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“에페타” 곧 “열려라!” 하

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자 곧바로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

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. 

그렇습니다. 주님의 손길이 나의 귀와 혀에 닿을 때 즉 

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 나의 혀는 풀리고 나의 

귀는 열립니다. 진정으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. 

주님이 배제된 채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듣고 싶은 것

만 듣습니다.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. 그만큼 귀먹은 반벙

어리가 됩니다. ‘저’ 자신도 여기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

니다. 혹시 나는 요사이 귀먹은 반벙어리는 아닐까? 어떠

한 이유로든지 마음이 닫혀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

를 건네지 못한다면, 이는 분명 치유되어야 할 반벙어리입

니다. 그만큼 몸도 무겁고 마음도 불안합니다. 어떻게 해야 

할까? 우선 치유되어야 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섬세하

게 바라보아야 합니다. 반벙어리가 된 나의 상태가 왜인지

를 말입니다. 그 이유가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, 이기심에 

찬 상대방의 마음 때문인지를 말입니다. 솔직하고도 담백

하게 그 이유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나를 향해 

끝없이 흐르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마음을 다해 의지해

야 합니다. 그러면 서서히 드러납니다. 귀담아듣지 못한 이

유가 무엇인지, 사료 깊게 말을 건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

지 말입니다.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제1독서는 들려줍

니다. “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. ‘굳세어져라. 두

려워하지 마라. 보라, 너희 하느님을! 복수가 들이닥친다. 

하느님의 보복이!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.’ 그

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,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

라.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, 말 못 하는 이의 

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.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, 사

막에서 냇물이 흐르리라.”

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주 귀먹은 반

벙어리가 되곤 합니다.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

이심을 알고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면, 주님은 당신 손가락

을 나의 귓속에 넣으십니다. 그리고 침을 발라 나의 혀에 대

십니다. 평화와 자유가 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. 

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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